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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5단체장 김승연회장 선처 탄원
한화, 6월17일 뒤늦게 공개 석방 여론화 시도 … 한국노총도 선처 요구

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,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,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회장, 중소기업중앙회 김

기문 회장,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6월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김

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화가 6월17일 뒤늦게 전했다.

경제단체장들은 탄원서에서 “김승연 회장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크게 잘못된 처

사이나 한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비롯된 사건으로 기업 전체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

바람직 않다”면서 “김승연 회장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참회하며 국민 앞에 사죄했고 이미 여론의 심한 질책과 

상당기간 구속수사 등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”고 요청했다.

한화가 김승연 회장이 보석을 청구하기 전 구속시점 때 제출된 탄원서를 최근의 보석청구 이후에 맞춰 뒤늦

게 알린 것은 김승연 회장 석방여론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의 <힘 싣기> 성격으로 풀이된

다.

그러나 한화는 탄원서 제출시점도 명기하지 않은 채 일요일 오전 급하게 관련 언론에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

마치 탄원이 김승연 회장 보석 청구시점 이후 최근 이루어진 것 같은 오해를 유발하는 동시에 5개 단체장의 

탄원 요지가 김승연 회장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선처가 아니라 김승연 회장 석방에 있는 듯한 <착시현상>을 

유도했다는 지적이다.

한편, 한국노총과 20여개 산하단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“김승연 회장의 사적 대응은 백번 잘못된 부

분이라는 바에는 동감하지만 한화그룹에 종사하는 수많은 종업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

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”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선처를 당부했다고 한화가 밝혔다. <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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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화학저널 2007/06/18>


